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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메이저전인지박성현격돌

한국 여자 골프 선수 가운데 관중 동원

력에서 으뜸을 다투는 박성현(넵스)과 전

인지(하이트진로)가또한번격돌한다

박성현과전인지는오는 20일부터나흘

동안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골프장(파

726800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

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 나란히 출

전한다

국내골프팬들은 13일부터 16일까지인

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챔피언십에이어 2주연속

박성현과전인지의대결을감상하게됐다

이번 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둘은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나흘 내내

엄청난관객을끌어모았다

박성현은설명이필요없는국내최강자

다다승(7승)과상금(12억6222만원) 그리

고 평균타수(6967타) 등에서 압도적인 1

위를달리고있다

세계랭킹 3위 전인지는 한국 여자 골프

의 간판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에 올랐고 상금랭킹 4위(143

만4000달러) 평균타수 2위(6962타)를 달

리고있다

박성현은 상금왕 경쟁에서 고진영에 2

억7000만원 차이로 쫓기고 있다 대상 포

인트에서는 역전을 허용해 2위로 밀렸다

이번 대회우승상금 1억6000만원을손에

넣는다면 상금왕을 사실상 굳히게 된다

대상 포인트도메이저대회라일반대회보

다갑절많아고진영에한참앞설수있다

또 시즌 최다승 기록(9승) 경신에 도전하

려면 이번 대회에서 시즌 8승째를 수확하

는게요긴하다 이대회이후박성현이출

전하는대회는 2개뿐이다

전인지는 올해 US 여자오픈 일본여자

오픈 그리고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등 세

차례타이틀방어전을치렀지만성공한적

이없다 KB금융스타챔피언십은올해마

지막 타이틀방어 기회다 이 대회를마치

고 LPGA 투어에 복귀하는 전인지는 타

이틀 방어의 기쁨과 함께 고국 나들이에

서팬들의성원에보답하겠다는각오로출

사표를냈다

하지만 이 대회에 박성현 전인지만 출

전하는 게 아니다 박성현과 전인지 못지

않은주목을받는선수는고진영이다

올해 투어 3년째인 고진영은 최고의 시

즌을 보내고 있다 우승컵은 작년과 똑같

은 3개지만순도가다르다 올해 3승 가운

데우승상금 3억원짜리특급대회BMW

챔피언십과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

언십이 포함됐다 작년에 7위였던 평균타

수는올해 2위로올라섰다 겨울전지훈련

에서 변화를 준 스윙이 몸에 익으면서 안

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잦은

해외원정으로지친기색이역력한박성현

과달리하반기에도체력도생생하다

올해 2승씩 올린 장수연(롯데) 배선우

(삼천리) 조정민(문영그룹) 등도 시즌 마

무리를 앞두고 스퍼트에 나설 태세다 장

타자 김민선(CJ오쇼핑)의 상승세도 주목

할만하다

손가락부상회복이늦어져불참을결정

한 박인비(28KB금융)는 대회 기간 경기

장에서 팬 사인회와 골프 꿈나무 레슨 등

팬서비스에나선다 연합뉴스

전인지 박성현

KLPGA 내일 KB 챔피언십박인비는팬서비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년

차김세영(23미래에셋사진)은유난히

섬에서열린대회에서우승이많다

LPGA투어에서 올린 5차례 우승 가

운데 3승을 섬에서 열린 대회에서 올렸

다 한국에서 뛸 때 거둔 5승도 모두 바

람과 물이 많은 아일랜드 세팅 코스에

서거뒀다

김세영은오는20일부터나흘동안중

국 하이난지안레이크블루베이골프장

(파72 6778야드)에서 열리는 블루베이

LPGA에출전한다

지안레이크 블루베이 골프장은 강한

바람이 온종일 부는 데다 수많은 워터

해저드에 둘러싸인 전형적인 아일랜드

코스다

김세영은 바람을 잘 이해하고 바람

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

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플레이하

는것을좋아한다고말한바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김세영은 72번째

홀에서버디를잡아우승을차지했다

김세영은 이번 시

즌을 세계랭킹 3위

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려면

우승트로피를더보

태야한다김세영은

또 지난 6월 마이어

클래식제패이후 4개월동안우승이없

다 입맛에 맞는 코스에서 열리는 이 대

회에서시즌 3승을기대하는이유다

블루베이 LPGA에는 양희영(27

PNS)과 최나연(29SK텔레콤) 신지은

(24한화) 최운정(26볼빅) 이일희(27)

등도출전한다 세계랭킹 2위 에리야쭈

타누깐(태국)은시즌 6승을노린다

변수는 하이난에 상륙한 태풍 사리

카다

인천 영종도에서 KEB 하나은행챔피

언십을마친선수들을태우고 16일밤에

인천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전세기

는태풍의영향으로 19일떠나기로일정

을바꿨다태풍피해가크면대회를 4라

운드가 아닌 3라운드로 줄여 치를 가능

성도있다 연합뉴스

2006년 10월 26일 세상을 떠난 박치

기왕 김일사진의 10주기를 맞아 그

의고향에서프로레슬링축제가열린다

한국프로레슬링연맹(회장 이왕표)은

26일고흥김일기념체육관과 28일보성

다향체육관에서 2016 WWA(World

Wrestling Association) 국제프로레

슬링대회를연다고 18일밝혔다

김일은 첫 한국인 프로레슬러로 일제

강점기에국민에게용기와희망을준역

도산의제자로자신보다덩치가훨씬큰

선수를 연거푸 쓰러뜨리며국민 영웅으

로떠올랐다

프로레슬링 인기는 1980년대부터 꺾

여지금은김일의후계자인이왕표회장

이고군분투한다 이

왕표 회장은 2013년

담낭암 수술을 받았

고 2015년장충체육

관에서 은퇴식을 치

렀다 현역에서물러

난뒤에도이왕표회

장은한국프로레슬링부흥에전념했다

이번 대회에는 노지심홍상진김종

왕임준수강형관김민호조경호 등

국내선수 7명이출전한다 외국선수는

제임스 라이딘(뉴질랜드)붓마(미국)

마자카도마루후지 나오미치후도 리

키야가미카제(이상일본) 등 6명이다

경기는WWA 태그매치(2대2 복식경

기)와울트라 FC(종합격투기) 방식으로

한다 연합뉴스

김일 10주기고흥보성서레슬링축제

아일랜드여왕 김세영 하이난서3승도전

2628일국제프로레슬링대회

내일블루베이 LPGA


